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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박 정 윤(중앙대 교수)ㆍ장 영 은(중앙대 부교수)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

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9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기혼취업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나 인구학적인 변인의 영향력만을 고찰하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양

육부담보다는 양육자 자신의 개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개인성격 변인이 양육스트

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알아봄으로서 기혼

취업여성이 양육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관련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마지막으로 일반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머

니 성격, 아동기질, 가족지지, 인구학적 변인이 모두 관련변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가운데 어머

니의 성격특성과 아동기질의 대부분의 하위변인, 가족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보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인 지금까지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어머니의 성격의 영

향력이 자녀기질과 가족지지 그리고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모두 포함한 예측모델에서도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특히 어머니의 신경증, 외향적, 성실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

인이었다. 이에 기혼취업여성의 성격특성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모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셋째, 자녀의 기질변인의 대부분 하위요인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 

중 자녀의 쾌활성, 융통성,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

지막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지지는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반면, 결혼만

족도는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혼취업여성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성격과 자녀의 기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부모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에 있어서 양육자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자녀 기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한국적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가족의 지지 역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에 효과적인 변

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은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상호협조와 지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